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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래스틱산업 공동화는 시간문제!
CMRI 설문조사,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 경직성 … 중국이전 가속화

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화학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, 플래스틱 가공

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.

또 화학산업 공동화 현상은 국내 화학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내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

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화학경제연구원(원장 박종우)이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산업 종사자 205명을 대

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화학산업 가운데서도 플래스틱 가공업의 중국 이전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조사됐

다.

먼저, 최근 잇따른 화학기업 및 화학 관련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<높은 인건비 및 

경직된 노동시장> 때문이라는 응답이 42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<화학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

벌화>와 <인건비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원가절감>이 각각 21.0%를 차지했다.

화학관련 업종 중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각할 우려되는 분야는 화학섬유가 38.8%로 가장 높았으며, 신

발, 가구 등 소비재 분야도 36.4%로 조사됐다. 그러나 전기전자 및 관련부품은 17.0%, 자동차 및 관련부품은 

5.8%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

산업 공동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화학산업 중 플래스틱 가공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이 절반 이상

인 51.2%를 차지했으며, 석유화학 24.9%, 정밀화학 16.1%, 무기화학 4.4% 순으로 응답됐다.

화학 관련산업의 해외진출로 화학기업에 미치는 

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<국내 근로자들의 일자

리 박탈>이 50.0%로 가장 우려됐으며, <내수시장 

불안정>을 선택한 응답자도 38.7%나 됐다.

반면, 화학기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<생산

기지의 현지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화>가 50.0%, 

<해외 저가 노동력 활용에 따른 생산비 절감> 

39.7%, <화학기업의 해외투자 촉진> 5.9%, <안정적 

수출시장 확보> 4.4% 등이었다.

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때 가장 적합한 투자지역으

로는 중국이 80.4%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, 동남아

시아 17.2%, 남미 2.0% 등이었다.

또 해외이전 투자 적합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을 시장성장성으로 꼽은 응답자가 47.3%나 돼대

다수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해 곧바로 판매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<낮은 인건비 및 투자비> 

33.2%, <물류 등 SOCs> 11.2%, <관련산업의 진출 여부> 7.3% 순이었다.

해외공장 진출 때 적합한 투자형태로는 60.3%가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선호했으며, 단독투자(12.8%)나 

국내 관련기업과의 합작투자(8.8%)보다는 다국적기업 또는 투자기관과의 컨소시엄(18.1%)을 적합한 것으로 보

고 있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15>

공동화 현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업종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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